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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scale to evaluate parenting stress of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women from Vietnam and the Philippines. Methods: The concept of parenting stress of international mar-
riage immigrant women was analysed with a hybrid model. Data were collected from 273 international marriage immi-
grant women from Vietnam and the Philippines who were raising their children aged 1 to 6 years. These collected 
data were subjected to exploratory factor analysis, multitrait/multi-item matrix assessment, Pearson correlation co-
efficient analysis, and Cronbach's alpha internal consistency measurement. Results: The final instrument consisted 
of 28 items. The following six factors were extracted by exploratory factor analysis: ‘insufficiency of parenting support 
system’, ‘role burden of mothers’, ‘maladjustment of children’, ‘confusion of parenting methods due to cultural differ-
ences’, ‘unskilled Korean communication’, and ‘ordinary difficulties’. Construct validity (factor analysis, convergent 
validity, and discriminant validity) and criterion-related validity were confirmed. Cronbach's ⍺ value of total items 
was .92(95% CI .91-.94). Cronbach's ⍺ of values for these factors ranged from .76 to .85. Conclusion: The parenting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women is a valid and reliable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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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 여성의 고학력과 사회진출 증가로 인한 

혼인 불균형으로 우리나라의 여성결혼이민자는 계속 증가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1]. 2016년 우리나라의 결혼이민자

는 150,066명이며, 이 중 여성결혼이민자가 126,856명으로 약 

8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결혼이민자의 이주 전 국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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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31.1%, 중국 24.2%, 한국계 중국인 12.3%, 일본 9.2%, 

필리핀 8.4% 순으로 나타났다[2]. 현재 우리나라는 여성결혼

이민자 자신뿐만 아니라 이들을 위한 한국사회의 개인과 사회, 

국가적 다문화 인식 및 실태파악, 문제점과 지원 대책 또한 필

요한 실정이다.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에 정착하여 적응해야 하는 시기에 

출산 및 자녀양육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문화적응과 

양육이라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3]. 결혼을 목적으로 

이주해 온 여성결혼이민자는 문화 차이로 인한 양육의 어려움

을 경험하게 된다. 여성결혼이민자는 자신의 모국 문화와 전통

을 기반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이주할 경우 

모국의 문화와 새로운 문화가 서로 부딪히게 되어 양육 과정에

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4].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양

육 스트레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차이를 고려해야 한

다고 할 수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의사소통의 어려움, 

양육지원체계 부족, 경제적 어려움, 부담감 등과 같은 스트레

스를 경험하게 된다[5]. 또한 여성결혼이민자는 자녀를 양육하

면서 자녀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다문화가정 자

녀는 언어발달, 대인관계의 형성, 정체성 정립 등 여러 가지 문

제를 갖고 있으며 이 때문에 여성결혼이민자는 자녀의 발달이 

지연될까봐 불안감을 느끼며 스트레스를 경험한다[6]. 그리고 

여성결혼이민자는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사회적 편견 때문에 

자녀가 차별받을 것에 대해 걱정하는 등 자녀양육에 부담을 갖

고 있다[5]. 이와 같이 한국이라는 문화적 환경 내에서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 스트레스는 기존

의 모국의 문화적 환경 내에서 비(非)다문화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는 속성에서 양이나 질적 차원에

서 다른 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의 심리 ․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와 부정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녀의 문제행동을 초래할 수 있다[7]. 만 1세에서 6세

까지의 아동기는 운동, 인지, 언어능력, 독립성, 사회성, 자율성 

등이 발달하는 중요한 시기이며, 자녀가 최적의 발달을 이루는 

데에 부모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8]. 그러므로 이 시기의 자녀

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과 관련된 스트레스

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한편 베트남과 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는 전체 여성결혼이

민자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2], 중국, 일본 출신의 여성

결혼이민자와 비교하여 한국에서의 문화적응과 한국어 의사

소통에 큰 어려움을 갖고 있다[9]. 베트남과 필리핀 여성결혼

이민자는 중국과 일본 여성결혼이민자보다 한국 적응을 위한 

한국 문화와 한국어 교육에 대한 교육 요구가 높다[10]. 미국, 

일본, 서구 선진 유럽 국가 출신의 여성결혼이민자는 사회경제

적인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한국계 중국 출신의 여성결혼이

민자는 한국 문화와 한국어에 비교적 익숙하여, 이들의 양육 스

트레스는 베트남과 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가 경험하는 양육 

스트레스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우선 베

트남과 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 스트레스의 속성을 제

대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개발을 시도하고, 향후 이를 기반으로 

다른 국적출신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 스트레스 평가를 위한 

측정도구 타당화 연구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

해 주로 PSI [11]를 기반으로 수정,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양육 스트레스는 기존의 도구와는 달리 자녀

를 양육하면서 겪게 되는 문화차이로 인한 양육의 어려움, 한

국에서의 양육지원체계의 부족, 한국어 의사소통의 문제, 자녀

의 언어발달지연과 학습문제 등 이들이 겪고 있는 양육 스트레

스의 주요한 측면들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양육 스트레스 측정도구

가 부재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 스트레스를 타당성 있게 

측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만 1세부터 6세까지의 

자녀를 둔 베트남과 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 스트레스 

측정도구를 개발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베트남과 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 

스트레스를 측정할 수 있는 양육 스트레스 측정도구를 개발하

고 평가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베트남과 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 스트레스 개념

을 분석한다.

 베트남과 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 스트레스 측정

도구를 개발한다. 

 개발된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정한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베트남과 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 스트레

스 개념분석 후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타당도와 신뢰도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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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방법론적 연구이다. 

2. 도구개발 과정

본 연구는 3단계로 진행되었다. 1단계는 개념분석 단계로 

혼종모형[12]에 따라 이론분석 단계, 현장분석 단계, 최종분석 

단계를 통해 초기 예비문항을 작성하였다. 2단계는 문항개발

단계로 초기 예비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검정하고 척도를 

결정하여 예비문항을 선정하였다. 3단계는 측정도구의 타당도

와 신뢰도를 검정하는 단계로 구성타당도와 준거타당도, 신뢰

도를 검정하여 최종문항을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

과 같다. 

1) 개념분석 단계

(1) 이론분석 

본 연구는 양육 스트레스를 다루고 있는 문헌을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고찰하였다. 사전, 학위논문, 학술지 논문, 단행본 등

을 포함하였다. 국내의 문헌의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 

국회도서관, 한국학술정보(KISS) 및 DBpia 등의 학술지, 학

위논문, 단행본 등을 확인하였으며, 검색어는 ‘양육 스트레

스’, ‘다문화가정’, ‘여성결혼이민자’ 등이었다. 국외 문헌의 

경우 CINAHL, Pubmed 등을 통해 영어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는 문헌을 선택하여 논문을 분석하였다. ‘parenting 

stress’, ‘multicultural family’, ‘immigrants’, ‘experience 

of child rearing’ 등으로 검색하였다. 그리고 국내 ․ 외의 양육 

스트레스와 관련된 측정도구를 확인하였다. 문헌고찰 시 ‘양육 

스트레스의 정의는 무엇인가’,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 스트

레스의 속성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질문하면서 속

성을 확인하였다. 

(2) 현장분석 

대상자는 D시와 K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 1세부터 6세까지

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베트남과 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 7

명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여성결혼이민자를 선정하

였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 스트레스에 대해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지 않고 자료가 포화되었다고 판단될 때까지 표본을 추

출하였다. 자료수집은 일대일 면담을 통해,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실시되었다. 면담 참여자의 모국은 베

트남 4명, 필리핀 3명이었고, 연령은 22~36세, 직업은 주부가 5

명, 정근직(영어 강사) 1명, 비정근직 근무자 1명이었다. 한국

에 거주한 기간은 3~11년이었고, 자녀의 나이는 만 1세, 3세, 4

세, 5세, 6세로 분포하였다. 면담 2~3일 전 면담 참여자에게 전

화하여 대상자가 원하는 면담 시간과 장소를 선정하도록 하였

다. 참여자 면담 시 주요 질문은 ‘한국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은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한국에서 자녀를 양육

하면서 어떤 걱정들을 하십니까?’, ‘자녀양육에서 어머니를 가

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양육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떤 기분이 듭니까?’ 등이었다. 면담 장소는 참여자의 집이

나 커피숍에서 실시하였으며, 면담 시간은 회당 1~2시간 소요

되었고, 면담 횟수는 대상자 한명 당 1~2회였다. 면담 내용은 

모두 녹음한 후 그대로 필사하였다. 면담 중에 대상자의 표정, 

분위기 등 비언어적 표현은 메모장에 기록하여 분석에 사용하

였다. 

(3) 최종분석 

이론분석 단계에서 도출된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 스트레

스 개념의 속성과 현장분석 단계에서 도출된 속성들의 일치되

는 속성과 현장분석단계에서 새롭게 도출된 속성은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2) 예비문항구성 단계

(1) 예비문항 및 척도 개발

개념분석을 통해 나타난 속성과 하위범주를 바탕으로 문헌

고찰과 면담의 내용을 참고하여, 초기 예비문항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연구자가 조사하고자 하는 현상과 연구의 목적에 따라 

Likert 척도의 반응범주를 결정하는데[13], 여성결혼이민자가 

반응하기에 5점 척도가 용이하다는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

렴하여, Likert 5점 척도로 결정하였다. 척도는 ‘매우 그렇지 않

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

우 그렇다.’ 5점이었다. 

(2) 예비문항의 내용타당도 검정

초기 예비문항의 내용타당도 검정을 위한 전문가는 다문화 

연구와 양육 스트레스 연구 경력이 있는 간호학과 교수 4인, D

대학교 다문화연구소 연구원 1인, K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센

터장 1인, 생활지도사 1인, 그리고 만 6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

으며 한국에 거주한지 10년 이상 된 베트남 여성결혼이민자 1

인, 총 8명으로 구성하였다. 2016년 2월 3일 1차 내용타당도 검

정을 위한 전문가 토의를 2시간에 걸쳐 실시하였다. 전문가집

단은 각 문항의 내용이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 스트레스의 속

성과의 관련성과 문항의 적절성을 평가하였으며, 각 문항의 내

용타당도 지수(Content Validity Index for Items, I-CVI),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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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준 내용타당도 평균지수(Scale-level Content Validity 

Index, averaging, S-CVI/Ave)를 산출하였다. 2차 예비문항 

내용타당도 검정을 위한 전문가 집단은 1차와 동일한 전문가

로 구성하였다. 2016년 2월 5일부터 11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실시하였으며, 각 문항에 대한 I-CVI와 S-CVI/Ave를 산출한 

후 문항을 선정하였다. 

(3) 사용자타당도 검정

측정도구의 언어구사와 배열순서, 형식, 내용 등이 적절한

지 확인하기 위해 예비도구의 사용자타당도 조사를 실시하였

다. 문항을 개발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대상자가 문항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13]. 사용자타당도 검정은 본 조

사의 연구대상자와 같은 대상자에게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G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교육을 받고 있는 베트남과 

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 18명과 G시의 다문화가정 자조모임

에 참석하는 베트남과 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 12명으로 총 30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도구 문항의 내용에 대한 반응은 

직접 면담과 설문지를 사용하여 조사하였고, 문항의 이해도는 

4점 척도로 평가하였으며, 응답 소요시간을 확인하였다. 조사

동안 본 연구자가 설문지를 마친 대상자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문항이나 어려운 문항이 있었는지 직접 질문하여 문항에 대한 

대상자의 반응도 확인하였다. 

3) 타당도와 신뢰도 검정 단계

(1) 연구대상

만 1세부터 6세까지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베트남과 필리

핀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요인분석에서 적

합한 표본크기에 대하여 표본수가 200개 이상이거나 사례수

와 측정변수의 비율이 5 대 1 이상이면 안정적이라고 하였다

[14]. 본 연구에서의 문항 수는 35개이며 표본 수는 273명으로 

합당한 수준이다. 대상자는 총 315명으로 내용이 불충분한 것

을 제외하고 273명(회수율 86.7%)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

하였다. 

(2)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일 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CUIRB-2015-0032)의 승인을 거친 후 자료수집을 실시

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6년 2월 22일부터 2016년 3월 31

일까지였다. 1개의 대도시, 2개의 중소도시, 2개의 농어촌에 소

재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센터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자료

수집방법을 설명 한 후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2개의 다문화가

족지원센터에서만 자료수집의 허락을 받았다. 대상자를 더 모

집하기 위하여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서 눈덩이 굴리기식 

표집방법을 통하여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연구보조원 3인에게 

연구자가 설문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자료수집을 시행

하였다.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가보고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모든 연

구의 과정에서 윤리적 고려가 이루어졌으며, 자발적으로 참여

하겠다고 동의한 대상자에게만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대상

자에게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 점, 익명성과 비밀 보장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중도 연구참여 철회 등을 설명하고, 연

구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대상자가 설문지의 내용을 이해하

기 어려워 할 경우 연구보조원이 설명해주었으며, 설문지를 작

성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14분 정도였고, 참여자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3) 타당도 검정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구성타당도를 확인하였고, 다속

성-다문항 매트릭스분석을 통해 문항의 수렴 및 판별타당도를, 

양육 스트레스[11], 양육효능감[15], 결혼만족[16]과의 상관관

계 검정을 통한 준거타당도를 확인하였다. 

① 탐색적 요인분석

이론적 개념과 측정 개념의 연결을 확인하고, 문항 추출을 

위해 요인분석을 하였다. 대표 요인의 수를 판단하고 여러 문항

들 중 가능한 많은 부분을 설명하는 요인을 추출하기 위하여 주

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실시하였고[14], 

Varimax 직각회전을 사용하여 요인을 회전시켰다. 본 연구는 

요인수를 결정하기 위해 다양한 기준을 고려하였다. 즉 Factor 

Analysis 10.4.01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최근 요인수 결정에 고

려되고 있는 방법인 Parallel Analysis (PA)방법, Minimum 

Average Partial (MAP)방법을 사용하였다[17]. PA방법은 실

제 자료에서 얻어진 고유값(eigenvalue)과 랜덤자료에서 얻어

진 고유값을 순서대로 비교하여, 실제자료의 고유값이 랜덤자

료의 고유값보다 클 때의 요인수로 결정하는 것이고, MAP 방

법은 부분 상관관계 행렬을 사용하여 고유값을 추출하는 방법

이다. 그리고 공통성이나 요인 적재량을 살펴보고 관련 문항의 

개념적 타당성과 신뢰도의 기여 여부를 검토하여 최종 문항을 

선정하였다. 

② 문항의 수렴타당도와 판별타당도 검정

다속성-다문항 매트릭스 분석을 통해 문항의 수렴 및 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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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도 검정을 실시하였다. 즉 문항의 수렴타당도는 각 문항과 

그 문항이 속한 하위영역에서 그 문항을 뺀 나머지 문항들로 구

성된 하위영역과의 상관계수가 .04 이상인지를 확인하였다. 그

리고 문항의 판별타당도는 각 문항과 그 문항이 속한 하위영역

과의 상관계수와 다른 하위영역과의 상관계수의 차이가 상관

계수 표준오차의 2배 이상 큰지를 확인하였다. 

③ 준거타당도 및 수렴타당도

준거타당도를 검정하기 위해 Abidin 의 양육 스트레스[11]

와의 상관관계를 Pearson 상관계수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Shin [18]이 다시 축소, 번안한 척도로 도구사용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였다. 하부요인으로는 자녀의 기질, 자녀와의 

관계, 학습기대의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

서는 자녀와의 관계 9문항과 학습기대 3문항의 총 12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자녀의 기질’요인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 스

트레스 문헌고찰 결과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제외하

였다. 최저 1점에서 최고 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

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Abidin [11]의 연구에

서 하부요인의 Cronbach’s ⍺는 자녀와의 역기능적 상호작용

이 .80, 부모의 디스트레스가 .87이었고, Shin [18]의 연구에서 

하부요인인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74,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 .76이었고, 본 연구에서 하부요인인 자녀와의 

관계 하부요인 .76, 학습기대 .78이었다. 

준거타당도를 검정하기 위해 양육 스트레스와 부적상관관

계가 있다고 확인된 양육효능감[15], 결혼만족[16]을 선정하

였고, Pearson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양육효능감은 Gibaud-

Wallston과 Wandersman [19]이 개발한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PSOC)를 Shin [18]이 번안, 수정한 척도를 사용

하였다. 하부요인으로는 부모효능감, 부모불안감, 부모 역할

과 흥미이고,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효능감 9문항을 측정하였다. 최저 1점에서 최고 5점의 5

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음을 의

미한다. Gibaud-Wallston과 Wandersman [19]의 연구에

서 Cronbach’s ⍺는 .80, Shin [18]의 연구에서는 .7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6이었다. 또한 결혼만족도는 Roach, Frazier와 

Bowden [20]에 의해 개발된 Marital Satisfaction Scale (MSS)

을 Jang [21]이 결혼이민자가 이해하기 쉽게 10문항으로 축소,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최저 1점에서 최고 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

다. Roach, Frazier와 Bowden [20]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84, Jang [21]의 연구에서는 .8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1이었다. 

(4) 신뢰도 검정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정을 위하여 내적 일관성 신뢰도인 

Cronbach’s ⍺와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CI)을 

산출하였다. 

연 구 결 과

1. 개념분석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 스트레스 개념의 범주와 속성을 확

인한 결과 최종 6개의 범주와 23개의 속성이 도출되었다

(Table 1). 이론분석 단계와 현장분석 단계를 토대로 여성결혼

이민자의 양육 스트레스의 개념을 정의하면, 여성결혼이민자

가 한국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는 일상적인 어려움, 어머니 

역할 부담, 양육지원체계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문화 차이로 

인한 양육방식 혼동, 서툰 한국어 의사소통으로 인한 어려움, 

자녀의 부적응에 대한 어려움과 긴장이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 스트레스의 범주별 개념 정의는 다

음과 같다. 먼저, 일상적인 어려움은 여성결혼이민자가 겪는 

양육과 가사일로 인한 버거움(속성)과 양육으로 인한 신체적

인 고통(속성)과 구속감(속성)이다. 어머니 역할 부담은 여성

결혼이민자가 한국 적응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육을 하면서 

겪게 되는 이중 부담(속성)과 양육에 대한 긴장감(속성), 자녀

교육의 어려움(속성), 앞으로 자녀교육에 대한 답답함(속성), 

부족한 어머니 역할에 대한 좌절감(속성)과 자녀에게 미안함

(속성)과 죄책감(속성)이다. 양육지원체계 부족은 여성결혼이

민자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는 양육지식 부족으로 인한 어려

움(속성), 양육과 교육정보 지원 부족(속성), 경제적 부담(속

성), 남편의 양육 도움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속성), 양육에 대

한 자신감 저하(속성)이다. 문화 차이로 인한 양육방식 혼동은 

여성결혼이민자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는 모국과 다른 양육

방식의 혼동(속성), 양육에 대한 가족 간의 갈등(속성), 한국의 

낯선 교육제도에 대한 어려움(속성)이다. 서툰 한국어 의사소

통은 여성결혼이민자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는 자녀와의 의

사소통 어려움(속성), 자녀와 관련된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데 어려움(속성)이다. 자녀의 부적응은 여성결혼이민자가 자

녀를 양육하면서 겪는 자녀의 언어발달 지연(속성), 학업부진

(속성), 사회적 차별과 무시(속성), 정체성 혼란에 대한 걱정(속

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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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ttributes and Sub-categories of Concept Analysis about Parenting Stress among Marriage Immigrant Women

Sub-categories Attributes

Ordinary difficulties Parenting and housework burden
Physical pain and fatigue due to parenting
Restrictions due to parenting

Role burden of mothers Double burden of adaptation to Korea and parenting
Tension for parenting
Difficulties in child education
Confusion about their future child education
Sorriness about their child
Sense of guilt for lack of mother roles
Frustration due to mother roles

Insufficiency of the parenting 
support system 

Lack of parenting information
Financial burden
Lack of support for parenting and educational information
Lack of their husband's support
Lack of confidence about parenting

Confusion of parenting methods 
due to cultural differences

Confusion due to different parenting style between Korea and their original country
Conflicts in their family for parenting
Unfamiliar education system in Korea

Unskilled Korean communication Difficulties in communication with their child
Difficulties in communication associated with those related to their child

Maladjustment of children Delay in their child's linguistic development
Their child's poor academic development
Discrimination and ignorance their child is going through
Child's identity confusion

2. 예비문항개발

1) 예비문항 작성 및 내용타당도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초기 예비문항으

로 6개의 하위범주에 따라 61개를 작성하였다. 1차 내용타당도 

결과, 문항의 의미가 중복되거나 I-CVI가 0.8 이하인 21개 문항

은 삭제하였고, 문장이 긴 문항은 단순화하여 이해하기 쉽게 

수정하였으며, 함축된 의미의 문항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

록 구체화하여 수정하였다. 언어 표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

해 ‘자녀’를 ‘아이’로 수정 하였다. 또한 S-CVI/Ave는 .89였다. 

2차 내용타당도는 40개 문항의 내용타당도를 평가하였다. I- 

CVI가 0.8 미만인 문항은 없었으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항을 수정 및 삭제하였다. 언어 표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집 식구’를 ‘한국 가족’으로 남편을 포함한 가족을 의미

하도록 수정하였다. S-CVI/Ave는 .95였다. 

2) 문항의 번역

국문으로 된 35개 예비문항은 베트남과 필리핀 여성결혼이

민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각각 베트남어와 영어로 번역-역번역 

과정을 거쳤다. 베트남어 번역은 G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베트남어 번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어에 능통한 베트남 출

신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글로 된 예비문항을 베트남어로 번역

하였다. 역번역 과정은 한국에 거주한지 11년 되었으며, 2009

년부터 현재까지 신문사에서 베트남어 번역을 담당하고 있고, 

한국어에 능통한 베트남 출신의 여성결혼이민자가 베트남어

로 된 문항을 한글로 번역하였다. 영어 번역은 전문 번역사를 

통하여 한글로 된 예비문항을 영어로 번역하였고, 역번역 과정

은 한국에 거주한지 12년 되었으며 한국어에 능통한 필리핀 출

신의 여성결혼이민자가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였다. 이후 한

글로 된 예비문항과 번역-역번역 과정을 거친 문항의 일치도를 

확인하였고, 문항마다 90% 이상의 일치도를 확인하였다. 

3) 사용자타당도 검정

도구를 사용할 여성결혼이민자 30명에게 사용자타당도를 

조사한 결과, ‘이해하기 어렵다’와 ‘매우 이해하기 어렵다’로 

응답한 경우는 없었고, 전체 설문지의 응답 소요시간은 평균 

14분이었다. 조사 결과 수정이 필요한 문항은 없었다. 

조사 대상자의 출신국은 베트남 19명, 필리핀 11명이었고 



 Vol. 24 No. 1, 2018  39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 스트레스 측정도구 개발: 베트남과 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 중심으로

연령은 평균 28.1세였다. 한국 체류기간은 평균 4.1년이었으

며, 학력은 고졸이 14명(46.7%)으로 가장 많았고 중졸이 7명

(23.3%), 대졸이 6명(20.0%), 초졸이 3명(10%) 순이었다. 또한 

주관적인 한국어 수준은 말하기 2.7점, 듣기 2.8점, 읽기 3점, 쓰

기 2.8점의 4영역에서 5점 만점에 평균 2.7점이었다. 

4) 예비문항 선정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 스트레스의 예비문항은 총 35문항

이었고, 하위범주별 문항 수는 ‘일상적인 어려움’ 3문항, ‘어머

니 역할 부담’ 7문항, ‘양육지원체계 부족’ 9문항, ‘문화 차이로 

인한 양육방식 혼동’ 7문항, ‘서툰 한국어 의사소통’ 3문항, ‘자

녀의 부적응’ 6문항이었다. 

3. 타당도와 신뢰도 검정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출신국은 베트남이 168명(61.5%), 필리핀이 105

명(38.5%)이었다. 대상자의 나이는 25세 이하가 69명(25.3%), 

26세 이상 29세 이하가 132명(48.4%), 30세 이상이 72명(26.4 

%)이었으며, 전체 평균 나이는 26.9±3.90세였다. 학력은 중학

교 졸업 이하가 86명(31.5%), 고등학교 졸업이 72명(26.4%), 

대학교 졸업 이상이 75명(27.5%)이었다. 직업이 없는 대상자

는 185명(67.8%)이었고, 주관적 소득수준은 못사는 편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51명(18.8%), 보통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211명(77.6%), 잘사는 편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4명(1.5%)이

었다. 거주 지역은 대도시가 98명(35.9%), 중소도시가 72명

(26.4%), 농어촌이 103명(37.7%)이었다. 한국 평균 체류기간

은 6.62±1.98년이었고, 자녀수는 1명이 121명(44.3%), 2명이 

123명(45.1%), 3명 이상이 28명(10.3%)이었다. 

2) 타당도 검정 

(1) 탐색적 요인분석

먼저 문항과 총점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문항-총점 간 상관

계수가 .20 이하인 5번과 16번 문항을 삭제하여 총 33개 문항으

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33개 문항이 요인분석에 적합한

지 판단하기 위해서 KMO 값과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하였

다. 본 연구의 KMO (Kaiser- Mayer-Olkin)값이 .90, Bartlett 

구형성 검정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서(x2=4036.78, 

p<.001) 분석에 사용된 문항이 요인분석에 적합한 자료임을 

확인하였다. 1차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고유값이 1 이상인 요

인은 8개였고, PA절차에 따라 주성분분석을 사용한 결과 요인 

수는 3개였고, MAP절차에 따라 주성분분석을 사용한 결과는 

2개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항의 중요성, 요인의 고유값, 총설명

력 등을 고려하면서 6차에 걸쳐 공통성이 .40 미만으로 낮고, 

의미가 유사한 문항이 있어서 중복되거나, 한 개의 요인에 한 

문항으로 묶인 문항(7개)을 삭제하였다. 6개 구성요인으로 최

종 28개 문항이 도출되었고, 공통성 .40 이상, 요인적재값 .51 

이상인 문항이었으며, 총 설명력은 61.37%였다(Table 2). 

추출된 요인은 개념분석에서 도출된 범주와 일치하였다. 

즉, 1요인은 ‘양육지원체계 부족’ 요인(7문항), 2요인은 ‘어머

니 역할 부담’ 요인(5문항), 3요인은 ‘자녀의 부적응’ 요인(5문

항), 4요인은 ‘문화 차이로 인한 양육방식의 혼동’ 요인(5문항), 

5요인은 ‘서툰 한국어 의사소통’ 요인(3문항), 6요인은 ‘일상적

인 어려움’ 요인(3문항)이었다(Table 2).

(2) 문항의 수렴 및 판별타당도

각 문항과 각 문항이 속한 구성요인과의 상관계수가 .40에

서 .69사이의 값으로 문항의 수렴타당도가 만족되었다. 또한 

문항의 판별타당도를 확인한 결과, 각 문항이 자신이 포함된 

하위요인과의 상관계수가 자신이 포함되지 않는 하위요인과

의 상관계수보다 작은 경우가 14개로 문항의 판별타당도가 

90% 만족하였다(Table 3).

(3) 준거타당도 및 수렴타당도

본 연구의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 스트레스 총점과 Shin 

[18]의 양육 스트레스의 각 하부요인과는 .55 (p<.001)에서 .62 

(p<.001)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본 연구도구의 각 구성요인과 

Shin [18]의 양육 스트레스 하부요인과는 .32 (p<.001)에서 .60 

(p<.001)의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4). 

본 연구의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 스트레스 총점은 양육효능

감과 부적 상관관계(r=-.46, p<.001)가 있었다. 또한 본 연구의 

양육 스트레스 1요인(r=-.39, p<.001), 2요인(r=-.35, p<.001), 3

요인(r=-.31, p<.001), 4요인(r=-.39, p<.001), 5요인(r=-.19 

p<.001), 6요인(r=-.35, p<.001)과 양육효능감은 모두 부적 상

관관계가 있었다(Table 4). 

본 연구의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 스트레스 총점은 결혼만

족도와 부적 상관관계(r=-.38, p<.001)가 있었다. 또한 본 연구

의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 스트레스 1요인(r=-.37, p<.001), 2

요인(r=-.27, p<.001), 3요인(r=-.16, p=.011), 4요인(r=-.34, 

p<.001), 6요인(r=-.39, p<.001)과 결혼만족도는 부적 상관관

계가 있었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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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xtracted Factor Loading of the Parenting Stress Scale for Marriage Immigrant Women (N=273)

Factors Item number　
Factor loading

F1 F2 F3 F4 F5 F6

Insufficiency of parenting 
support system

14
11
15
13
19
18
17

0.72 
0.68 
0.67 
0.59 
0.54 
0.54 
0.51 

0.21 
0.22 
0.11 
0.08 
0.31 
0.22 

-0.13 

0.20 
0.08 
0.04 
0.27 
0.04 
0.24 
0.29 

0.16 
0.11 
0.19 
0.13 
0.19 
0.50 
0.33 

0.10 
0.30 
0.02 
0.09 
0.29 

-0.12 
0.00 

0.09 
0.17 
0.25 
0.45 
0.18 

-0.14 
0.15 

Role burden of mothers  8
 7
 4
 6
 9

0.12 
0.09 
0.07 
0.09 
0.27 

0.80 
0.68 
0.67 
0.65 
0.63 

0.18 
0.15 
0.08 
0.20 
0.02 

0.01 
0.12 
0.21 
0.08 
0.07 

0.10 
0.21 
0.12 
0.29 

-0.02 

0.05 
0.25 
0.22 
0.22 
0.15 

Maladjustment of children 34
33
35
32
31

0.16 
0.20 
0.00 
0.23 
0.16 

0.07 
0.18 
0.14 
0.20 
0.12 

0.79 
0.76 
0.73 
0.60 
0.54 

0.25 
0.04 
0.30 
0.10 

-0.01 

0.09 
0.19 
0.08 
0.33 
0.43 

0.03 
0.15 
0.04 

-0.07 
0.14 

Confusion of parenting 
methods due to cultural 
differences

22
23
21
24
25

-0.02 
0.29 
0.09 
0.32 
0.31 

0.02 
0.21 
0.08 
0.16 
0.04 

0.07 
0.04 
0.13 
0.24 
0.22 

0.69 
0.68 
0.62 
0.62 
0.60 

0.12 
0.10 
0.08 
0.13 
0.19 

0.32 
0.02 
0.23 

-0.12 
0.05 

Unskilled Korean 
communication

27
28
29

0.15 
0.17 

-0.01 

0.24 
0.18 
0.02 

0.19 
0.11 
0.35 

0.11 
0.18 
0.16 

0.75 
0.74 
0.69 

-0.02 
-0.09 
0.20 

Ordinary difficulties  1
 3
 2

0.16 
0.27 
0.27 

0.32 
0.26 
0.40 

0.04 
0.08 
0.06 

0.13 
0.13 
0.13 

-0.02 
0.12 

-0.04 

0.70 
0.69 
0.65 

Eigenvalue 9.12 2.41 2.10 1.26 1.22 1.08

Variance (%) 32.57 8.61 7.49 4.51 4.34 3.86

Cumulative variance (%) 32.57 41.18 48.66 53.17 57.51 61.37

3) 신뢰도 검정

본 개발도구의 전체문항의 Cronbach’s ⍺는 .92 (95% CI .91~ 

.94)였으며, ‘양육지원체계 부족’ 요인은 .85 (95% CI .82~.87), 

‘어머니 역할 부담’요인은 .82 (95% CI .78~.85), ‘자녀의 부적

응’요인은 .83 (95% CI .79~.86), ‘문화 차이로 인한 양육방식 

혼동’요인은 .77 (95% CI .72~.81), ‘서툰 한국어 의사소통’요

인은 .76 (95% CI .71~.80), ‘일상적인 어려움’요인은 .79 (95% 

CI .75~.83)였다(Table 5). 

4. 최종 개발된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 스트레스 측정

도구 

최종적으로 개발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 스트레스 측정

도구는 총 6요인, 28문항으로 ‘양육지원체계 부족’ 7문항, ‘어

머니 역할 부담’ 5문항, ‘자녀의 부적응’ 5문항, ‘문화 차이로 인

한 양육방식의 혼동’ 5문항, ‘서툰 한국어 의사소통’ 3문항, ‘일

상적인 어려움’ 3문항이다(Appendix 1). 본 도구는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28점에서 140점의 

점수범위를 갖고, 총점의 점수가 높을수록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문항의 평균은 87.58±18.89점, 하부요인

의 평균은 ‘양육지원체계 부족’ 16.59±4.47점, ‘어머니 역할 

부담’ 14.93±4.23점, ‘자녀의 부적응’ 16.59±4.47점, ‘문화 차

이로 인한 양육방식의 혼동’ 14.93±4.23점, ‘서툰 한국어 의사

소통’ 9.99±2.84점, ‘일상적인 어려움’ 9.28±2.90점이었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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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vergent Validity and Discriminant Validity of the Parenting Stress Scale for Marriage Immigrant Women (N=273)

Item number Factor1 Factor2 Factor3 Factor4 Factor5 Factor6
2*Standard error of 

correlation coefficient

11 .65 .42 .38 .43 .37 .41 0.09 

13 .63 .37 .43 .42 .27 .54 0.09 

14 .67 .40 .41 .44 .33 .41 0.09 

15 .60 .32 .27 .41 .21 .42 0.10 

17 .51 .15 .37 .44 .20 .26 0.10 

18 .56 .33 .38 .57 .21 .27 0.10 

19 .58 .47 .36 .44 .36 .41 0.10 

 4 .37 .58 .30 .34 .30 .48 0.10 

 6 .38 .63 .40 .29 .42 .46 0.09 

 7 .39 .67 .35 .32 .35 .49 0.09 

 8 .33 .67 .35 .24 .30 .38 0.09 

 9 .39 .50 .23 .26 .19 .43 0.11 

31 .36 .35 .53 .29 .49 .22 0.10 

32 .42 .35 .60 .36 .49 .19 0.10 

33 .44 .38 .69 .33 .44 .30 0.09 

34 .43 .28 .69 .43 .40 .20 0.09 

35 .33 .28 .61 .41 .36 .18 0.10 

21 .40 .27 .31 .49 .24 .29 0.11 

22 .34 .23 .26 .48 .23 .29 0.11 

23 .51 .32 .31 .58 .29 .32 0.10 

24 .51 .29 .42 .58 .33 .22 0.10 

25 .50 .25 .42 .57 .36 .27 0.10 

27 .50 .25 .42 .73 .40 .27 0.11 

28 .36 .19 .31 .39 .51 .23 0.10 

29 .35 .40 .48 .30 .40 .19 0.11 

 1 .40 .47 .18 .28 .16 .63 0.09 

 2 .47 .53 .25 .34 .16 .67 0.09 

 3 .50 .47 .28 .35 .24 .61 0.10 

체문항의 평균평점은 3.13±0.67점이었다(Table 5). 

논 의

본 연구에서 개발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 스트레스 측정

도구의 특성 및 구성요인, 타당도와 신뢰도에 대하여 논의하고

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 스트레스 개념을 분

석하기 위하여 대상자 면담을 실시한 결과, 특히 양육지원체계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과 자녀의 부적응에 대한 걱정이 여성결

혼이민자들의 주된 스트레스임을 확인하였고, 실제성이 드러

나도록 대상자가 사용한 어휘와 면담내용을 토대로 문항을 작

성하였다. 지금까지의 국내의 양육 스트레스 관련 측정도구는 

주로 외국 도구를 사용하고 있었으며[18,21], 구성요인으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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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riterion-related Validity of the Parenting Stress Scale for Marriage Immigrant Women (N=273)

Parenting stress of 
marriage immigrant 
women

PSI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Marriage 

satisfactionRelationships with 
children

Expectations for 
learning

Total score

r (p) r (p) r (p) r (p) r (p)

F1 .50
(＜.001)

.60
(＜.001)

.59
(＜.001)

-.39
(＜.001)

-.37
(＜.001)

F2 .41
(＜.001)

.39
(＜.001)

.44
(＜.001)

-.35
(＜.001)

-.27
(＜.001)

F3 .32
(＜.001)

.43
(＜.001)

.40
(＜.001)

-.31
(＜.001)

-.16
(.011)

F4 .46
(＜.001)

.49
(＜.001)

.52
(＜.001)

-.39
(＜.001)

-.34
(＜.001)

F5 .40
(＜.001)

.37
(＜.001)

.40
(＜.001)

-.19
(＜.001)

-.11
(.086)

F6 .34
(＜.001)

.36
(＜.001)

.38
(＜.001)

-.35
(＜.001)

-.39
(＜.001)

Total items .55
(＜.001)

.62
(＜.001)

.63
(＜.001)

-.46
(＜.001)

-.38
(＜.001)

F1=Insufficiency of parenting support system; F2=Role burden of mothers; F3=Maladjustment of children; F4=Confusion of parenting methods 
due to cultural differences; F5=Unskilled Korean communication; F6=Ordinary difficulties. 

녀의 까다로운 기질, 부모-자녀간의 역기능적 상호작용, 자녀

에 대한 학습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양육 스트레스의 주요 요인으로 파악하여 왔다[11]. 본 연구도

구는 기존의 양육 스트레스 측정도구에서 측정하지 못하는 여

성결혼이민자의 양육 스트레스의 주요한 속성인 문화 차이로 

인한 양육방식 혼동, 서툰 한국어 의사소통으로 인한 어려움, 

양육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같은 양육지원체계 부족, 아이에게 한국 어

머니처럼 해줄 수 없는 것에 대한 미안함과 같은 어머니역할 부

담, 자녀의 언어나 학습 발달 지연과 사회적 차별이나 정체성 

혼란과 같은 자녀의 부적응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기

존의 양육 스트레스 측정도구와는 차별되고 지금까지 측정하

지 못했던 부분의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 스트레스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된다. 

특히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문항을 제작 할 경우 쉬운 

용어를 사용해야 이해를 높일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

하여 문항을 간결하게 작성하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구성하

였다. 그리고 한글에 서툰 경우, 문항을 이해하지 못하여 문항

의 내용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베트남어와 영어버전

의 도구를 고안하였다. 측정도구의 문항을 번역할 때 원도구와 

번역도구가 동일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번역-역번역 과정을 거쳐서 정확하게 번역이 이루어지도록 노

력하였고, 사용자타당도 평가를 통하여 내용타당도를 높이려

고 하였다. 그러나 한글로 작성된 도구와 베트남어와 영어로 

번역된 도구 간에 어의가 일치하도록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번역하는 과정에서 어의의 불일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다. 이런 번역과정은 본 연구대상자와 같이 외국어를 주 언어

로 사용하는 대상자를 위한 측정도구 개발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문항개발 후 처음 타당도 평가하는 연구

에서 현실적으로 두 언어에 능통한 유아기 자녀를 둔 여성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어와 번역된 도구 간에 측정불변성을 

평가하는 것도 어렵다. 따라서 차후 연구에서는 한국어와 번

역된 도구 간에 측정불변성을 평가하는 연구를 시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더 나아가 도구의 타당도 평가를 일회에 그치지 않

고 꾸준히 함으로써 도구의 타당화(validation)를 위해 노력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도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 스트레스를 총 61.4 

% 설명하였다. 한편 Abidin [11]의 PSI는 부모 영역의 7개 요

인의 설명력이 44%, 아동 영역의 6개 요인의 설명력이 41%로 

부모 영역의 설명력과 비교하면, 본 연구의 측정도구의 설명력

이 더 높았다. 그러나 PDH의 3개 요인의 설명력이 84%[22]로 

본 연구의 측정도구의 설명력이 더 낮다. 그 이유는 본 연구의 

측정도구가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과 같은 아동 영역과 관련된 

양육 스트레스를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대신 본 



 Vol. 24 No. 1, 2018  43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 스트레스 측정도구 개발: 베트남과 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 중심으로

Table 5. Item-analysis and Reliability of the Parenting Stress Scale for Marriage Immigrant Women (N=273)

Factors Item number
Item-total 
correlation

⍺ if item 
deleted

Cronbach's ⍺
(95% CI)

Rating
M±SD

M±SD

Insufficiency of parenting 
support system

11
13
14
15
17
18
19

.61 

.62 

.61 

.62 

.52 

.46 

.55 

.918 

.918 

.918 

.920 

.921 

.919 

.918 

.85
(.82~.87)

3.21±1.15
2.97±1.13
3.11±1.16
3.19±1.14
3.48±1.15
3.32±1.23
3.20±1.23

16.59±4.47

Role burden of mothers 4
6
7
8
9

.52 

.56 

.56 

.49 

.45 

.920 

.919 

.919 

.920 

.921 

.82
(.78~.85)

2.79±1.20
2.89±1.21
3.05±1.22
3.05±1.30
2.78±1.34

14.93±4.23

Maladjustment of children 31
32
33
34
35

.50 

.54 

.57 

.54 

.48 

.920 

.919 

.919 

.919 

.920 

.83
(.79~.86)

3.17±1.27
3.03±1.19
2.84±1.19
2.68±1.24
2.93±1.18

16.59±4.47

Confusion of parenting 
methods due to cultural 
differences

21
22
23
24
25

.45 

.41 

.53 

.55 

.55 

.921 

.921 

.919 

.919 

.919 

.77
(.72~.81)

3.05±1.16
3.18±1.18
3.09±1.10
3.38±1.15
3.32±1.13

14.93±4.23

Unskilled Korean 
communication

27
28
29

.50 

.46 

.46 

.920 

.920 

.920 

.76
(.71~.80)

3.29±1.17
3.26±1.16
3.44±1.13

 9.99±2.84

Ordinary difficulties 1
2
3

.46 

.53 

.54 

.920 

.919 

.919 

.79
(.75~.83)

3.44±1.14
3.26±1.22
3.19±1.16

 9.28±2.90

Total items .92
(.91~.94)

3.13±0.67  87.58±18.89

측정도구에서는 아동의 기질보다는 아동의 언어발달, 학습지

연, 사회적 차별 등에 대한 어머니의 스트레스를 ‘자녀의 부적

응’ 요인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 본 연구에서 

설명하지 못한 부분의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 스트레스를 파

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측정도구의 1요인은 ‘양육지원체계 부

족’요인으로 양육정보부족, 양육의 주변 도움 부족, 비협조적

인 남편의 양육태도,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명 변량이 가장 높았다. Abdin [11]은 부모영역의 양

육 스트레스로 ‘사회적 고립’을 제시하였고, 이는 부모 역할을 

위한 사회적 지지의 이용 불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아

이 양육 시 주변의 도움 같은 사회적 지지는 중요하며, 이러한 

지지체계가 부족할 경우 양육 스트레스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사회적 고립과 상통하는 부분이 있지만 구체적

인 문항에서 기존의 도구와 다른 내용이 있다. 즉 양육정보를 

얻을 수 있는 한국 엄마들과의 사귀기 어려움과 정보의 부족, 

아이를 대신 돌봐줄 사람의 부재를 측정하고 있다. 또한 핵가

족 사회에서 아버지의 지지는 자녀의 바람직한 발달과 어머니

의 적응을 돕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였으며[5], 본 연구의 측

정도구에서는 남편의 지지를 포함하였다. 본 연구의 남편 지지 

관련 문항은 기존의 도구[11,22]에서 측정하지 못하고 있는 부

분으로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여성결혼이민자는 양육에 대한 정보부족과 경제적 어려움으

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방향을 상실하게 된다[5]. 

그러므로 양육을 어머니의 책임으로 여기는 분위기에서 여성

결혼이민자는 도움을 받을 곳 없이 홀로 양육을 감당해야 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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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양육지원체계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은 양적으로도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 요인의 양적 정도의 차이는 다른 

요인보다 설명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던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기존의 양육 스트레스 도구에는 양육지원체계 부

족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다. 반면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이 

부분을 중요하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결혼이민자에게 

보다 적합한 양육 스트레스를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2요인은 ‘어머니 역할 부담’요인으로 한국 사회에

서의 적응도 안 된 상태에서 출산과 양육의 어려움, 자녀 교육

의 어려움과 답답함, 한국 엄마처럼 해줄 수 없는 것에 대한 미

안함, 죄책감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성결혼이민자

는 한국으로 이주하여 두려움, 불안, 외로움을 경험하게 되며, 

자녀양육은 이러한 어려움을 가중시킨다[23]. 여성결혼이민

자는 자녀에게 엄마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싶지만 실제로는 잘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자괴감과 답답함을 느끼고, 자녀에게 

한국 어머니처럼 학습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여성결혼이민

자에게 큰 부담이 되며, 부모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했을 때 자

녀에게 미안함과 자기 자신에 대한 좌절감과 같은 감정반응을 

경험하게 된다고 보고한 연구[23]와 본 연구의 어머니 역할 부

담은 같은 맥락이라고 사료된다. 취업모 양육 스트레스 척도에

서도 ‘부모 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가 공통된 

요인으로 나타났던 것처럼[24] 양육 스트레스에서 부모 역할

에 대한 부담은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3요인은 ‘자녀의 부적응’요인으로 자녀의 언어 및 학습발달 

지연에 대한 걱정, 자녀의 사회적 차별과 정체성 혼란에 대한 

어머니의 걱정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Abidin [11]의 

양육 스트레스 측정도구는 많은 문항에서 자녀와 관련된 특성

이 포함되어 있다. 양육 스트레스에서 자녀와 관련된 특성은 

중요한 요인이므로 본 측정도구에서도 자녀의 부적응과 관련

된 문항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는 자녀의 

부적응 문제에 대하여 상당히 불안해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25]. 이는 본 연구의 면담과정에서도 확인된 것이다. 여성결혼

이민자는 자녀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지 않

고 한국인으로 살도록 노력한다고 하였다[25]. 따라서 이 요인

은 자녀가 한국인으로 성장하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지 않기

를 바라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기대가 담겨 있으며, 자녀가 정체

성에 혼란을 겪게 될 때 어머니가 겪는 스트레스를 평가한다. 

이 요인은 기존 양육 스트레스 측정도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

던 것으로 본 연구의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 스트레스 측정

도구가 다른 도구와 다른 차별화된 속성을 평가한다고 볼 수 

있다. 

4요인은 ‘문화차이로 인한 양육방식의 혼동’요인으로 한국

과 모국의 양육방식 차이에서 발생하는 가족 간의 갈등, 한국

의 교육열과 낯선 교육제도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내용으로 구

성되어 있다. 문화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육의 어려움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 스트레스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여성결혼이민자는 남편이나 시집 식구가 모국의 문화에 대해

서 관심이 없으며, 일방적으로 한국의 방식을 강요하는 것에 

대하여 섭섭함과 저항감을 느낀다[26]. 또한 여성결혼이민자

는 한국의 교육열이 높고 아동을 위한 학습과 사교육이 심하다

고 생각하며, 한국에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한다

[25]. 이는 여성결혼이민자는 모국과 다른 한국의 자녀교육 현

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경험하고, 한국 어머니처럼 자녀에게 교

육여건을 제공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스트레스를 경험한

다고 볼 수 있다. 이 요인은 문화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문화

차이로 발생되는 스트레스이며, 이민자가 느끼는 양육 스트레

스로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5요인은 ‘서툰 한국어 의사소통’요인으로 한국어가 서툴러

서 아이와 대화하거나 다른 사람과 양육에 대해 대화하는 것에 

관한 어려움이다. 베트남과 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는 특히 언

어소통의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다[27]. 여성결혼이민자

는 서툰 한국어 실력 때문에 자녀의 교육기관에 대한 정보를 얻

거나 자녀의 학교적응을 제대로 돕지 못하고, 자녀가 교육기관

에 적응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자녀의 차별과 무시 등의 문제

로 이어질 수 있다[28]. 그러므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서툰 한국

어 실력은 어머니 역할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 스트레스 관리에서 한국

어교육이 중요한 중재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6요인은 ‘일상적인 어려움’요인으로 양육과 집

안일의 어려움, 신체적 피로, 여가시간 부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Abidin은 부모영역의 양육 스트레스로 ‘역할 

제한’을 제시하였는데[11], 이는 부모 개인의 자유 시간 부족과 

다른 역할 수행에 따른 제약으로 받게 되는 스트레스를 의미한

다. 부모는 자녀를 돌보는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시 ․ 공간적 제

약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여성결

혼이민자는 한국방식으로 서툰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고 있으

며[28], 이로 인하여 피곤함과 여가시간의 부족을 느끼고, 자아

성취에 방해를 받기도 한다[24]. PSI [11]와 취업모 양육 스트

레스 척도[29],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척도

[24]에서 ‘일상적 스트레스’는 공통적으로 나타난 요인이다. 

본 연구에서 이 요인은 가장 낮은 설명변량을 나타냈는데, 이

는 베트남과 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식의 낯선 양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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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일을 동시에 해야 하는 어려움과 신체적 피로, 여가 시간 

부족을 느끼지만 자녀양육으로 인해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어

머니로서 감내하고 수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자신의 안

일보다는 자식을 위한 어머니로서의 역할 수행, 즉 양육지원체

계 부족으로 인한 양육의 어려움이나 어머니역할 부담, 자녀의 

부적응에 대한 양육 스트레스를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느낀 것으

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내용타당도 검정을 위한 전문가 집단은 다문화 

연구와 실무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하였으며, 자녀를 양

육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도 전문가 집단에 포함하여 본 측

정도구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요인수 결정에 

다양한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권고에 따라[17] 다양한 기준

들을 고려하면서 구성타당도를 확보하려고 하였고, 준거타당

도와 문항의 수렴 및 판별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도구

는 내용타당도, 구성타당도, 준거타당도, 문항의 수렴 및 판별

타당도가 검정되어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 스트레스를 타당

하게 평가할 수 있는 도구라고 볼 수 있다. 

본 도구의 Cronbach’s ⍺는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한 구성요인의 신뢰도가 .76 이상이고 95% 신뢰구간도 .70 이

상이므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다[30].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대

상자 자료수집의 어려움 때문에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검정하

지 못하였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도구의 안정성 신뢰도를 평가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른 표집으로 자료수집하여 동일

한 요인구조 도출을 확인하고, 요인구조의 적합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도할 것을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대상자는 유아기 자녀를 둔 여성결혼

이민자를 표적 집단으로 하다 보니 최근 베트남과 필리핀 출신

의 여성결혼이민자가 많아서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다

른 국적 출신의 여성결혼이민자를 모두 포함하지 못하였다. 따

라서 다른 모국의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도구의 측정불

변성(measurement invariance)을 평가함으로써 도구사용의 

확대를 기대해본다. 

결 론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평가하기 위

해서는 타당하고 신뢰할 만한 도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개

발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 스트레스 측정도구는 내용타당

도, 구성타당도, 준거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정된 도구이므로 이

들의 양육 스트레스를 보다 적합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여성결혼이민자

의 양육 스트레스를 평가하고, 영향 요인과 관련 요인을 확인하

는 추후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간호 실무에서 높은 양

육 스트레스가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중

재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며, 여성결혼이민자

의 양육 스트레스 중재를 위한 정책마련에 기초자료가 될 것으

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측정도구는 간호 학생과 간호사에

게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 스트레스 속성을 파악하고 이들의 

양육 스트레스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교육 자료가 될 것으로 생

각한다. 

본 연구는 문헌고찰과 면담을 통하여 측정도구를 개발하였

으나, 본 측정도구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 스트레스를 완

전하게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여성결혼이

민자의 양육 스트레스의 다른 속성을 밝혀내는 연구가 필요하

다.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측정도구의 구성타당성 평

가를 제언한다. 끝으로 본 연구는 베트남과 필리핀 여성결혼이

민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추후 다양한 국가의 여성결혼이

민자를 대상으로 본 도구의 요인구조가 집단 간에 동일하게 유

지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불변성과 검사-재검사 신뢰도 

검정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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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Statement

￭ What is already known about this topic?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women lack a parenting support system. They are burdened with 
mother 's role due to cultural differences and poor Korean communication ability. They also worry 
about maladjustment of their children. These characteristics are different from the parenting stress of 
Korean women. 

￭ What this paper adds?
Insufficiency of parenting support system, maladjustment of children, confusion of parenting 
methods due to cultural differences, and unskilled Korean communication were found in the concept 
of parenting stress of marriage immigrant women and included in the assessment tool for them.  

￭ Implications for practice, education and/or policy
This instrument can be used to evaluate the parenting stress of married immigrant women, especially 
to identify women who need nursing support and 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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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1 양육과 집안일을 혼자 도맡아 해서 힘들다.

2 양육으로 몸이 피곤하다.

3 양육으로 인해 여가시간이 부족하다.

4 한국 적응도 안 된 상태에서 양육을 하기 어렵다.

5 아이에게 공부를 가르쳐주는 것이 어렵다.

6 앞으로 아이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몰라 답답하다.

7 한국 엄마처럼 해줄 수 없어 아이에게 미안하다. 

8 아이에게 생기는 문제가 나 때문이라는 죄책감이 든다.

9 양육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10 아이를 맡기거나 대신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힘들다.  

11 양육정보를 얻을 수 있는 한국 엄마들을 사귀기 어렵다. 

12 남편이 아이를 돌보는 것을 도와주지 않아서 힘들다. 

13 아이를 키우는 데 돈이 많이 든다.

14 아이에게 더 많은 교육비를 지원 해주지 못해 속상하다. 

15 아이를 키우는 데 자신감이 부족하다

16 한국의 양육방식을 몰라서 한국 가족에게 무시당한다. 

17 한국 가족들이 한국의 양육방식을 강조한다.

18 한국의 교육열을 따라가기 부담스럽다.

19 한국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등 교육제도가 익숙하지 않다. 

20 양육방식이 모국과 달라서 어렵다. 

21 내가 한국어가 서툴러서 아이와 대화하는 것이 힘들다.

22 내가 한국어가 서툴러서 다른 사람들과 아이 양육에 대해 대화하기 어렵다

23 아이가 아플 때 의사에게 설명하기 어렵다.

24 나의 서툰 한국어 발음 때문에 아이의 언어발달이 느려진다고 생각한다.

25 내가 도와주지 못하여 아이가 공부를 잘 못할까봐 걱정이다.

26 아이가 차별을 받을까봐 걱정스럽다.

27 나로 인해 아이가 놀림을 받을까봐 걱정스럽다

28 엄마가 다른 나라 사람이라서 아이가 혼란스러워 할 것 같다

Appendix 1.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스트레스 측정도구




